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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와 관련된 개인적․가족적 변인을 확인하고 변인들간

의 작용 기제를 이해함으로써 개입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적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을, 개인적 변인으로는 특성분노와 성역할특성을 설정하고, 어머니

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특성분노와 친화

성, 주도성, 경직된 친화성, 경직된 주도성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여학생 815명(5학년 386명, 6학년 

429명)의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

육행동은 설정된 모든 변인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한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은 

경직된 친화성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여학생의 경직된 친화

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관계적 공격성 피해에 취약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여

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예방 및 개입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관계적 공격성 피해, 여학생,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 경직된 친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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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Crick과 Grotpeter는 여학생의 

공격성 표현은 남학생의 공격성 표현과 구별

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여학생에게서 전형

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되는 관계적 공격성

(relational aggression)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Crick, 1996; Crick & Grotpeter, 1995; Crick & 

Bigbee, 1998). 관계적 공격성은 악의적인 소문

을 퍼뜨리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집단에 

끼워주지 않는 등의 행동으로 ‘또래관계를 고

의적으로 조작하거나 손상시킴으로써 다른 사

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Crick, 1996, p. 2317)

으로, 2자 관계 혹은 소규모 집단에서의 친밀

한 관계를 중시하는 여학생의 심리사회적 특

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Owens, Daly, & 

Slee, 2005). 그러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관계

적 공격성을 더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Crick 

& Bigbee, 1998; Paquette & Underwood, 1999). 

분명한 것은 여학생의 관계지향적 특성으로 

인해, 관계적 공격성을 당하는 것은 남학생보

다 여학생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이다.

즉,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경험한 여학생들

은 피해를 경험한 남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며, 전반적인 자기 가치

가 낮아지는 등 내면화 문제를 경험한다(Leff, 

Waasdorp, & Crick, 2010; Paquette & Underwood, 

1999). 또한 관계적 공격성 피해는 특히 여학

생에게 있어서 높은 수준의 신체적․관계적 

공격 및 비행 등 외현화 문제와 관련된다

(Grave, 2007). 따라서 여학생이 관계적 공격성

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피해경험에 

대해 조기 개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개입의 근거가 되는 관련 변인들 

및 변인들의 작용 기제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

이 대두된다. 그러나 선행연구 가운데 관계적 

공격성 피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피

해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 피해의 결과에 초점

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특히 여학

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와 관련된 개인적․

가족적 변인들의 역할 및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관계적 공격성 피해 여학생

과 관련된 가족적 변인으로는 어머니의 거부

적 양육행동을, 개인적 변인으로는 특성분노

와 성역할특성을 설정하였다. 1980년대 이후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기원을 가정에서 찾

기 시작하면서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

치는 가족 관련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

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두 가지 범

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애착이론에 

근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의 자녀 양육 

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다(Bowers et al., 

1992; Perry, Hodges & Egan, 2001). 안정적인 

애착은 다수와의 또래유능성보다 소수 혹은 

이자간 우정의 질과 더 큰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나(Booth-Laforce, Rubin, Rose-Krasnor, & 

Burges, 2004), 애착이론만으로 아동의 전반적

인 또래관계 적응을 설명하는 데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가족 관련 요인으

로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또래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대인관계맥락에서의 유능성 발달에 영

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가족 관련 변인으로 주

목받아 왔다. 이에 또래지위와 부모 양육행동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되었고, 이

를 통해 또래로부터 수용받는 아동의 부모는 

보다 아동중심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반응적이면서도 권위있는 통제방식을 취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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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났다(Mize & Pettit, 1997). 또래로부터 거부

당하는 아동의 부모(주로 어머니)는 침입적이

고 가혹하며 독재적인 훈육과 사회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Dowell & Parke, 

2000).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 부

모의 양육 방식은 아동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

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또래에 대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공

격아동과 또래로부터 공격을 받는 피해아동에 

대한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행해져왔다. 특히 

Olweus(1993)는 또래괴롭힘 피해를 당하는 남

자아동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서, 피해 남자아동의 어머니가 과잉보호적이

며 자녀와 지나치게 친밀한 정서적 유대관계

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후 Finnegan, Hodges와 Perry(1998), Rigby 

(1993)는 또래괴롭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부

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남학생의 경

우에는 어머니의 과잉보호적 양육행동이 자녀

의 자율성과 주장성의 발달을 저해하여 또래

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을 높이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거부적이고 적대

적인 양육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를 형성하는 친화적 능력의 발달을 저해하여 

또래괴롭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Olweus의 연구를 선두로 꾸준히 

연구되어온 부모의 양육행동은 모두 외현적 

공격성 피해와 관련된 것으로, 본 연구의 주

된 관심인 관계적 공격성 피해와 관련된 부모

의 양육행동을 다룬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

다.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심리적 통제와 관련된 연구들

이 대부분인데, 그 연구들도 관계적 공격성 

가해와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이

하연, 2014; Kuppens, Laurent, Heyvaert, & 

Onghena, 2013), 피해와 관련된 부모 양육 행

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려진 바가 매우 적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또래괴

롭힘 피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에 영향을 미치

는 부모의 양육행동으로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을 설정하고,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

행동이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 위험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Finnegan 등(1998)의 연구에 따르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과잉보호적 양육태도에 대

해 겁내고 불안해하며 위축되는 경우 또래괴

롭힘 피해를 당하기 쉬운 데 비해, 여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거부적․적대적 양육행동

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취

하는 경우 또래괴롭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커

진다고 한다. 여자 아동이 분노를 표출하고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성역할 기대와 불

일치하며(Buntaine & Costenbader, 1997), 이는 

또래괴롭힘 피해 위험을 증가시킨다(Hanish et 

al., 2004a). 또한, 일반적으로 여학생은 남학

생보다 감정 조절을 더 잘할 것으로 기대되

고, 실제로도 감정 조절을 더 잘하기 때문에

(Giesbrecht, Leadbeater, & MacDonald, 2011), 또

래들은 여학생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표

출하는 데 대해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특히 이자관계 내지 소수의 또래집단을 형성

하여 강도 높은 친밀감과 일체감을 중시하는 

여학생들 간의 또래관계(Leff et al., 2010; 

Owens et al., 2005)에서 이처럼 분노를 표출하

는 것은 또래들로부터 배척당할 가능성을 높

이게 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관계적 공격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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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의 경우, 가해학생이 아니라 피해학생

이어서 공격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

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피해를 당

할 때 나타내는 반응적 공격성이 가해학생만

큼 높고(Salmivalli & Nieminen, 2002), 이러한 반

응적 공격성이 그들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Mathieson 

et al., 2011; Pronk & Zimmer-Gembeck, 2010). 

한편, Park 등(2005)에 의하면 공격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남학생의 경우에는 사회

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크고, 여학생의 경우에

는 생물학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한다. 

따라서 여학생이 학령기에 들어서 남학생과 

비슷한 수준의 공격성을 나타내는 데는 화를 

잘 내고 충동적인 기질적 요인이 관여됐을 가

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요컨대, 어머니의 거부

적 양육행동에 대해 분노로써 반응하던 여학

생이 또래와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쉽게 강한 

분노를 경험하고, 경험하는 분노의 조절이 어

려워 공격적 태도로써 반응하면 또래괴롭힘 

피해의 위험이 커지는데, 그처럼 쉽게 강한 

분노를 경험하는 데는 기질적인 요인이 관여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비교적 

지속적인 개인의 분노기질 및 경향성, 즉, 특

성분노에 초점을 맞추었다(Spielberger, 1988). 

즉, 어머니가 거부적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여학생의 특성분노가 더 많이 강화되고, 궁극

적으로 관계적 공격성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증가할 것이란 가정이다.

또래괴롭힘에 대한 종전의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이 또래괴롭힘 

피해의 결과로서 정서의 내재화문제나 외현화

문제를 경험한다는 점에 초점이 두어져왔다. 

이에 Hanish 등(2004a)은 불안이나 분노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또래괴롭힘 피해를 야기하는 

위험요인으로서도 작용하는지 알아보는 연구

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불안은 또래괴롭힘 

피해를 예측하지 못했고 분노만 또래괴롭힘 

피해를 예측한다는 점을 밝혔는데, 특히 여자

아동의 경우에 이러한 경향성이 더욱 뚜렷하

다고 하였다. 또한 Pronk와 Zimmer-Gembeck 

(2010)은 관계적 공격성 피해 학생의 특징중의 

하나로 지나친 분노 표출을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Buntaine과 Costenbader(1997)는 여학생의 

경우에 관계적 맥락에서 발생했는지의 여부가 

분노를 경험하는 정도에 유의하게 큰 영향력

을 갖는다고 하고, Mathieson 등(2011)도 관계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분노는 남학생보다 여학생

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로부터, 여학생들에게는 분노가 

또래거부를 예측하는데, 특히 관계적 맥락과 

관련된 분노가 여학생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관계적으로 공

격적인 상황에서 선천적인 분노 성향이 활성

화됨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로와, 관계적 

공격의 피해를 당함으로 인해 특성분노가 활

성화되는 경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후 종단적으

로 설계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에서

는 기질적인 분노가 적절히 조절되지 못하고 

표출됨으로써 관계적 공격성 피해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즉 

어머니가 거부적 양육행동을 나타낼수록 여학

생의 선천적인 분노성향이 강화되고, 이렇게 

강화된 분노성향이 또래관계에서 표출됨으로

써 관계적 공격성 피해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어머니의 거부적 양

육행동이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예

측하는 데 있어 특성분노가 매개적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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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물론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자녀의 

특성분노간의 관계는 양방향적일 수 있다. 거

부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의해 자녀의 분

노성향이 굳어졌을 수도 있지만, 아동의 분노

성향이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녀가 

가장 처음 접하는 관계 대상으로서 자녀의 사

회 정서 발달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는 

사회화 주체(Goleman, 1995)라는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자녀

의 특성분노를 강화하는 관계를 설정하였다. 

어머니의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대인간 상호작

용에 있어 부정적인 모델이 될 뿐 아니라 어

머니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함으로써 

자녀의 일반적 분노성향을 높이게 될 것이다.

한편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성역할 발

달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enenbaum & Leaper, 2002).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여학생이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요구되는 공감, 배려, 협

조하기, 다른 사람을 돌보기 등 유대와 친교

를 형성하는 능력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침으로써, 자녀로 하여금 또래괴롭힘 피해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Eisenberg 

& Fabes, 1998; Finnegan et al., 1998). 이 때, 사

람들과의 유대와 친교를 형성하고 이를 중시

하는 심리적 특성, 즉, ‘친화성(communion)’은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더 많이 기대되는 성역

할특성이다(Bakan, 1966; 김성희, 2009에서 재

인용).

반면, 독립성, 자기 확신, 결단성 등 ‘주도성

(agency)’은 주로 남성에게 기대되는 성역할특

성이다(Bakan, 1966). 이러한 성역할특성의 발

달은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또래집단 

내에서 리더쉽과 주장성을 발휘하는 등 주도

성 발달이 사회적 유능감을 경험하는 데 중요

한 데 비해, 여학생의 경우에는 친밀한 소규

모 또래관계 내에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수립

하는 등 친화성 발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Fuhrman & Holmbeck, 1995). 따라서 자신의 성

에 기대되는 성역할특성의 발달이 매우 부족

하고, 오히려 사회적 기대에 위배되는 반대 

성의 성역할특성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때에 

또래로부터 거부당할 가능성은 커진다(Kreiger, 

2008).

한편, 여학생의 경우 최근에는 ‘알파걸’ 

(Kindlon, 2006)이라는 개념을 통해 주도성과 

친화성, 독립 지향성과 관계 지향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성유형(gender streotype)이 소개되

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서도 

여학생에게서 경직된 주도성이 발달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성에 요구되는 성역할특성의 발

달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또래로부터 배

척을 당하거나 또래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Navarro, Larrañaga, & 

Yubero, 2011). 또한 자신이 속한 성의 전형적

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또래 수용에 

중요할 뿐 아니라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형

성하고, 소속감을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Kornienko, Santos, Martin, & 

Granger, 2016). 이와 더불어 여성의 경우에 친

화성이 과업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직접적

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친화성이 높은 여성

은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

음으로써, 즉 상호적 지지를 통해서 과업상의 

목표를 순탄하게 달성한다고 한다(Hankonen, 

Konttinen, & Absetz, 2013). 이러한 점들로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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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성역할특성은 여전히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한편, 반대 성의 성역할특성으로 완화되

지 않고 경직되거나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

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역할특성을 ‘경직

된 주도성(unmitigated agency)’과 ‘경직된 친

화성(unmitigated communion)’이라고 한다. 이들

은 단순히 주도성이나 친화성이 낮은 것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닌 독립된 차원의 특성으로 간

주된다(Spence, Helmreich, & Holahan, 1979). 먼

저, 경직된 주도성은 친화성이 결여되어 친화

성에 의해 완화되지 않은 채 극단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타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

고 오직 자기 자신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적대

적이고 냉소적이며 탐욕스럽고 거만한 성격 

특성으로 나타난다. 여학생에게서 거만하거나 

주제넘게 나서고 적대적 태도를 취하는 등의 

경직된 주도성이 발달하면 또래괴롭힘 피해의 

위험은 크게 증가한다(Kreiger, 2008).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적

인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는데(Goleman, 1995; Rohner, 1986), 

이러한 공격적 태도의 기저에는 적대적이고 

지배적이며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대결적인 상호관계를 맺으려고 하

는 등의 특징을 지니는 경직된 주도성이 존재

하는 것으로 보인다(Ghead & Gallo, 2006).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

이 여학생의 친화성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

라 경직된 주도성의 발달을 조장함으로써 관

계적 공격성 피해의 위험을 높일 것으로 예

상하였다.

한편 경직된 친화성은 주도성이 결여되어 

주도성에 의해 완화되지 않은 채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친화성으로, 자기 자신을 배제할 정

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어, 자기 자

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중시하

고 자기 자신의 욕구는 아예 무시하게 되는 

심리적 특성을 가리킨다. 주도성의 발달이 요

구되는 남학생의 경우 경직된 친화성이 발달

하여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또래들로부터 배척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 가

능성이 커진다(Kreiger, 2008).

그러나 경직된 친화성의 발달은 여학생의 

또래적응에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소속에 대한 욕구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Kiesner, Cadinu, 

Poulin, & Bucci, 2002), 이러한 여학생들이 사

회적 거부에 민감하거나 사회적 배제 경험으

로 인해 집단에 다시 소속되기 위하여 과도하

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경직된 방식의 친화성

을 나타냄으로써 오히려 또래로부터 무시당하

고 배척받거나 괴롭힘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박혜정, 홍상황, 2014; Purdie & Downey, 2000). 

또한 친화성이 주도성으로 완화되지 못하고 

주도성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자신이 다른 사

람들에 비해 복종적인 위치에 있고, 무력하며, 

거부당할 만한 존재라고 지각하게 되어 사회

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Roberts, 

Hart, Coroiu, & Heimberg, 2011).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여학생

의 경직된 친화성 발달을 조장함으로써 관계

적 공격성 피해 위험을 높일 것으로도 예상

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주도성의 매개

적 역할도 확인하려고 한다. 주도성은 남학생

들의 성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성역할특성

이기는 하지만, 여학생에게 있어서도 자기 의

견을 적절히 주장하고 사회적으로 유능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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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취하는 데 요구되는 심리적 특성이기도 

하다. 이처럼 친화성 뿐 아니라 주도성도 잘 

갖춘 양성적 여학생은 우리 사회에서 더 성공

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최윤

진, 임현정, 2010), 또래들로부터의 부당한 공

격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Kreiger, 

2008). 이러한 주도성은 거부적이고 적대적인 

양육환경에서 발달하기는 어려우며, 수용적

이고 지지적이며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이루

어지는 양육환경에서 발달이 가능하다(Rigby, 

1993). 따라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여

학생의 주도성 발달을 저해함으로써 관계적 

공격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특성 네 변인 모두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매개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특성분노는 특히 경직된 주도성이나 

경직된 친화성과 같은 부정적 성역할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직된 

주도성이 강한 사람은 적대적․지배적 행동으

로 인한 대인 관계적 문제들을 나타내며, 신

체적․언어적으로 공격적이고, 분노를 행동화

하는 경향이 크며(Ghaed & Gallo, 2006), 적대

감․분노는 경직된 주도성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Helgeson & Fritz, 1999). 이처럼 분노와 경

직된 주도성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보이지만, 두 변인 간에 어느 변인이 선행

하는 변인인지를 뒷받침할 만한 이론적 근거

는 부족하다. 분노와 경직된 친화성과의 관계

도 마찬가지인데,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상

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이익을 희생하면서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경직된 친화성이 강한 것

이 일반적 분노 경향성을 억제하는지, 아니면, 

기질적으로 분노를 잘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경직된 친화성을 발달시키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과적 방향

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특성분노와 경직된 주

도성 및 경직된 친화성간의 경로는 설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

래괴롭힘간의 연관성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으나, 그러한 연관성을 설명하는 과정이나 

경로를 확인하지 않고 가족 변인과 개인적 변

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는 데 그치는 경

우가 많았다(노경선, 심희옥, 2004; 서미정, 김

경연, 2004; 이경님, 2009; 정선진, 2006). 또한 

연관성을 매개하는 변인을 설정한 연구라 하

더라도, 또래괴롭힘을 측정할 때 외현적 또래

괴롭힘만을 측정하거나 혹은 외현적․관계적 

등 여러 형태의 또래괴롭힘들의 점수를 합쳐

서 단일 변인으로 뭉뚱그려 다룸으로써, 설정

된 매개변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또래

괴롭힘을 더 잘 설명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권연희, 2013; 김귀연, 김경연, 2005; 도현심, 

2000; 유리향, 2012; 조유진 2011). 또한 성역

할특성이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갖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연구

에서는 성인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연구(김

성희, 2009)가 있을 뿐, 아동․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 문제를 성역할특성이라는 변인과 

관련지어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렵다. 또한 

아동의 분노와 또래괴롭힘 피해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특성분노와 같은 분노의 경험 차원

보다는 분노의 표현 차원에 중점을 두거나, 

분노의 경험 차원과 표현 차원을 구분하지 않

고 측정함으로써, 여자아동의 분노에는 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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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크다(Park et al., 

2005)는 해외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김귀랑, 2005; 박지영, 201; 한영경, 2008).

이제까지의 설명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특성분노와 

더불어 성역할특성 네 변수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 부분매개 모형을 설정하고(그림 1 참조),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거부적인 

양육행동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사회적 유능

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학생의 또래집단 적응을 저해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어머니-딸간의 관계는 어머니-아

들간의 관계보다 자녀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Isley et al., 1999; 

LaFreniere & Sroufe, 1985; Suess, Grossmann & 

Sroufe, 1992)는 측면에서, 어머니의 거부적 양

육행동이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딸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예측하는 경로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사

회학습이론 및 사회인지이론의 관점으로, 어

머니와의 관계에서 적대감을 느끼고 거부를 

경험한 여학생은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행동을 

학습하여 또래관계에서도 그러한 행동을 나타

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

계에서도 적대감을 예상하게 되고, 다른 사람

들의 부주의한 행동도 의도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으로 간주하게 되어 자신도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된다(Michiels, Grietens, Onghena, & 

Kuppens, 2008). 이러한 학습은 어머니와 딸이

라는 동성간의 동일시 과정에 의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Casas et al., 2006). 또한 

MacBrayer, Milich와 Hundley(2003)는 어머니-딸

간의 관계의 특성이 여학생의 또래관계에 특

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사회정보처

리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그들은 모호

한 상황에 대한 귀인 편향(다른 사람의 행동

을 얼마나 적대적인 것으로 귀인하나?)과 반응

행동의 의도(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얼마나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반응하나?)에 있어서 

어머니와 여학생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

났으나, 어머니와 남학생간에는 상관이 나타

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어머니가 

적대적 귀인을 하는 모델이 될 뿐 아니라 딸

에게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행동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특성분노 및 성역할특성 네 변수

들을 매개로 하여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

해를 간접적으로 예측할 뿐 아니라,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직접적으로도 예측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소재 14개 초등학교 5, 6학년 여학생

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875

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60명의 자료를 제

외하고, 총 815부의 설문지가 연구에 사용되

었다. 이중 5학년 386명(47.4%), 6학년 429명

(52.6%)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1.36(SD=.63)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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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사회적 경험 척도

Crick과 Grotpeter(1996)에 의해 개발된 사회

적 경험 질문지(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 

SEQ)를 이지원(1999)이 번역한 척도 가운데 관

계적 공격성 피해를 측정하는 5문항을 사용하

였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

격성 피해를 좀더 폭넓게 측정하기 위해서, 

Storch와 Masia-Warner(2004)가 이러한 목적으로 

SEQ에 추가한 관계적 공격성 피해 문항 4문항 

가운데, 우리 사회의 관습적 의사표현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1문항(‘How often does 

another kid role their eyes or snub nose at you?’)

을 제외한 3문항을 추가로 포함시켜 총 8문항

을 사용하였다. 또한 SEQ에서 피해의 빈도를 

5점 리커트 척도상에서 응답하는 방식(1점: 전

혀 그렇지 않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3점: 

조금 그렇다, 4점: 꽤 그렇다, 5점: 항상 그렇

다)이 관계적 공격성 피해경험 유무를 구분하

기에 모호하므로, 좀 더 명확하게 피해자를 

범주화할 수 있도록 Solberg와 Olweus(2003)의 

연구에서 제안되었던 응답 방식(1점: 전혀 없

었음, 2점: 1～번 정도, 3점: 한 달에 2～3번, 

4점: 일주일에 1번 정도, 5점: 일주일에 여러 

번)으로 척도값을 변환하였다.

이와 같이 수정된 척도가 단일한 요인구조

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검증값이 147.064 

(df=20, p< .001)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그

러나 χ2검증은 표본의 크기, 추정하고자 하

는 모수의 수, 상관계수의 크기 등에 심각하

게 영향을 받으므로(김수영, 2016), 다른 근사

적인 적합도 지수들을 확인하였다(TLI=.906, 

CFI=.933, SRMR=.045, RMSEA =.088 [90% CI: 

.075 ～.102). CFI, TLI의 경우 .90 이상이면 양

호한(fair) 적합도라 하고(Hu & Bentler, 1999), 

RMSEA의 경우 .05에서 .08 사이가 양호하다고 

하였으며(Brown & Cudeck, 1993), SRMR도 .10 

보다 작을 때 양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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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Kline, 2010), 본 연구의 사회적 경험 척

도 모형의 적합도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

단하였다. 사회적 경험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

록 관계적 공격성 피해경험을 당하는 빈도가 

높음을 뜻한다(예: ‘놀이나 특별활동을 할 때 

친구가 나를 일부러 따돌렸다’, ‘어떤 친구가 

나에 대해 나쁜 얘기를 해서 다른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도록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 내

적합치도(Cronbach’s α)는 .83이었다.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 척도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

동을 알아보기 위해 박영애(1995)의 아동이 지

각한 양육행동 척도를 김문정(2003)이 수정․

보완한 척도 가운데 거부․제재 행동 하위척

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리커

트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거부적․

제재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각함을 뜻

한다(예: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화를 내

신다’, ‘나에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

신다’).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김문

정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0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92이었다.

특성분노 척도

초등학생의 분노를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1988, 전겸구, 1996에서 재인용)가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전겸구

(1996)가 번안하고, 김백영(1997)이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수정한 척도 중 특성분노 하위척

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상

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쉽게 분노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할 뿐 아니라, 

사소한 비난이나 부정적 평가에도 강하게 분

노를 경험하고 표현함을 나타낸다(예: ‘나는 

쉽게 화가 나는 사람이다’, ‘내가 잘한 일에 

대해 나쁜 평가를 받으면 불같이 화가 난다’).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윤혜경

(2006)의 연구에서 특성분노의 Cronbach’s α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성역할특성 척도

성인의 성역할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Spence 

등(1979)이 개발했던 확장형 개인 특성 질문지

(Extended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EPAQ)

를 Kreiger(2008)가 아동의 성역할특성을 평가

하기 위해 번안하고 타당화한 성관련 성격 특

성 표현(Expression of Gender-related Personality 

Traits: EGPT)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EGPT는 주도성, 친화성, 경직된 주도성 각 5

문항, 경직된 친화성 6문항, 총 21문항으로 구

성되어 4점 리커트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되

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성역할특성이 

많이 발달해 있음을 의미한다(주도성의 예: 

‘할 일을 스스로 잘 챙겨서 한다’, ‘쉽게 포기

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다’; 친화성의 예: ‘나는 

친구들을 잘 도와준다’, ‘다른 사람이 속상해

하면 신경이 쓰인다’; 경직된 주도성의 예: ‘친

구들의 단점을 지적한다’, ‘아이들이 다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경직된 친화성의 

예: ‘다른 아이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시킨다’, ‘아이들이 나를 

귀찮게 해도 화를 내거나 그만하라고 하기 어

렵다’).

Kreiger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역할특성을 

교사가 평정하는 방식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는 학생 자신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술문을 

변경하였다.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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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대학원생 2인의 이중 역번역 과정을 거

친 뒤, 예비연구를 통해 다시 보다 정확한 의

미가 되도록 문항 수정을 하였다. 또한 예비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가 낮게 나온 점을 개선

하는 방법으로, EGPT의 원척도인 EPAQ에서 

문항들을 더 발췌하여 문항수를 늘려보라는 

Kreiger의 이메일 조언에 따라 EPAQ에서 2문

항을 발췌하여 추가, 총 23문항이 되었다. 그

러나 23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가 수용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원저자의 연구에서는 교사가 평정하던 척

도를 본 연구에서는 아동 자신이 평정함에 따

라, 일부 부정적 내용의 문항들에 있어서 성

역할특성이 아니라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

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4문항을 제거하였다.

총 19문항으로 다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χ2 검증값이 688.262(df=146, p< 

.001)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χ2검증의 

경우 표본크기에 민감해서 표본 크기가 커질

수록 영가설을 과도하게 기각하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여러 근사적인 적

합도 지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Browne & 

Cudeck, 1993, 김수영, 2016). 이에 다른 근사

적인 적합도 지수들을 확인하였다(TLI=.843, 

CFI=.866, SRMR=.068 RMSEA =.068[90% CI: 

.063～.073]). CFI, TLI는 .90 이하로 나타나 빈

약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RMSEA의 경우 .05에

서 .08 사이로 나타나고, SRMR도 .10 보다 작

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성역할특성 척

도 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

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 확인된 성역할특성 척도 4개 하위척도에 

대한 Cronbach’s α는 주도성(3문항) .71, 경직된 

주도성(5문항) .73, 친화성(5문항) .77, 경직된 

친화성(6문항) .78이었다.

자료분석

연구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들의 기술통계

치를 구하고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SPSS 

18.0을 사용하였다. 성역할특성 척도의 확인

적 요인분석,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Amos 18.0을 사

용하였다.

연구모형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하기 

위해 문항묶음(Item Parceling) 방법을 사용하였

는데, 1요인분석 문항묶음(single-factor analysis 

parceling) 방식에 근거하여 개별 문항의 요인

부하량 크기에 따라 지그재그 방식으로 묶음

으로써, 각 문항의 특성이 상쇄된 새로운 측

정변수를 형성하였다(김수영, 2016). 이에 따

라 모든 잠재변수에 대해 각각 세 개의 측정

변수가 형성되었다. 주도성의 경우에는 문항

이 3개라서 각 개별문항을 측정변수로 사용

하였다.

매개변수가 두 개 이상인 다중매개모형의 

경우에 Amos가 제공하는 부스트래핑 기법에

서는 개별 간접효과 각각에 대한 값을 보고

하지 않고 이들의 총합인 전체 간접효과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개별 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Mplus 7.0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부스

트래핑 기법을 사용하였다. 10000번의 부스트

래핑 표집을 통해 추정치와 신뢰구간을 확보

하였다.

결  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12 -

잠재변수간의 상관

먼저,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 특성분노 및 성역할특성 네 척도들

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1점 ～ 4점, 관계적 

공격성 피해 척도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1점 

～ 5점임을 감안할 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 참여 여학생들은 관계적 공격성 

피해 및 관계적 공격성 피해와 정적 관계에 

있는 변수들상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관계적 공격성 

피해와 부적 관련이 있는 변수들상에서는 상

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에 대한 상관분석을 

확인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관계적 공

격성 피해(r=.23, p < .01), 특성분노(r=.37, p 

< .01), 경직된 주도성(r=.15, p < .01), 경직된 

친화성(r=.29, p < .01)과 모두 유의한 정적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도성(r=-.15, p 

< .01), 친화성(r=-.12, p < .01)과는 유의한 부

적 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관계들은 이론

1 2 3 4 5 6 7

1.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 1

2. 특성분노 .37** 1

3. 주도성 -.15** -.10** 1

4. 경직된 주도성 .15** .46** .16** 1

5. 친화성 -.12** -.15** .47** .07* 1

6. 경직된 친화성 .29** .43** -.08* .23** .02 1

7. 관계적 공격성 피해 .23** .29** -.05 .20** -.04 .40** 1

** p< .01, * p< .05

표 2. 연구모형 잠재변수들간의 상관계수 (n=815)

평균(M) 표준편차(SD) 왜도 첨도

1.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 1.33 .48 2.35 6.30

2. 특성분노 1.68 .56 1.20 1.39

3. 주도성 3.01 .64 -.37 -.41

4. 경직된 주도성 1.83 .56 .79 .55

5. 친화성 3.04 .59 -.34 -.33

6. 경직된 친화성 1.88 .63 .71 .13

7. 관계적 공격성 피해 1.31 .40 .13 6.36

표 1. 연구모형 잠재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n=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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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배경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을 위해 첨도와 왜도를 통해 자료

의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첨도의 절대값이 10

을 넘지 않고, 왜도의 절대값이 3을 넘지 않

아(Kline, 2010), 단변량 수준에서 정규성 가정

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 검증

구조 모형 검증을 하기에 앞서,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모형화(two-step 

modeling)에 따라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변수들이 각각의 잠재

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였다. 측

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검증

값은 413.348(df=168, p< .001)로 영가설이 기

각되었지만, χ2검증의 경우 표본이 커질수록 

χ2의 값이 커지므로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진다. 즉 동일한 모형이더라도 표본의 

크기에 따라 모형의 기각 여부가 결정되므로 

모형 자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이에 

다른 근사적인 적합도 지수들을 확인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TLI=.961, CFI=.968 

SRMR=.043 RMSEA =.042[90% CI: .037～.048]),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자료에 잘 부합되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잠재변수간 상관과 요인부

하량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요인부하량을 통해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를 살펴보면, 각 측정변수의 요인

부하량이 .59～.90의 범위로 나타나고 있고,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수렴타당도가 수용

되기 위해서는 요인부하량이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Kline, 2010)에 근거할 때 ‘주도 1’ 

등 몇 요인부하량이 .70에 못 미치기는 하지

만, .50을 넘으면경험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볼 때(Nunnally & Bernstein, 1994), 본 측정모형

의 수렴타당는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잠재변수간 상관을 통해 측정모형의 

변별타당도를 살펴보면, 잠재변수간 상관이 

.02～.62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는 잠재변수간 상관값의 상한

선으로 Kline(2010)이 제안한 .90보다 작은 값

으로, 본 측정모형의 변별타당도도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2. 측정모형의 요인간 상관 및 요인부하량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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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모형 검증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특성분노, 주도성, 

경직된 주도성, 친화성, 경직된 친화성이 어떠

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변수들에 대한 구조 모형을 설정하고, 연구 

참여 여학생 815명을 대상으로 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과정에서 SRMR 지수

가 .10이 넘게 나타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

여, 수정지수를 참고하여 친화성 설명오차와 

주도성 설명오차간의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설정은 친화성과 주도성이 사회적 바

람직성이라는 공통된 개념적 배경을 지닌다는 

점(Kreiger, 2008)에 의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

다. 검증 결과, χ2검증값은 773.061(df=177, p< 

.001)로 영가설이 기각되어 통계적으로는 모형

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밖의 

근사적인 적합도 지수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TLI=.909, CFI=.923, SRMR= 

.098 RMSEA=.064[90% CI: .060～.069]). 이에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 대체로 자료에 부합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모형의 모수추정

치와 각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그림 3

과 표 3에 각각 제시하였다.

표 3을 보면,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매개변수로 설정된 모든 변수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거

부적 양육행동은 특성분노(β=.42) 및 경직된 

주도성(β=.20), 경직된 친화성(β=.35)과 같은 

부정적 성역할특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주도성(β=-.19)과 친화성(β

그림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및 요인부하량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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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같은 긍정적 성역할특성에는 부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성분노(β

=.09)는 관계적 공격성 피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직된 주도

성(β=.09)이나 경직된 친화성(β=.41)과 같이 

부정적인 성역할특성도 관계적 공격성 피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도성(β=.01)이나 친화성(β=-.04)과 같은 긍

정적인 성역할특성은 관계적 공격성 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에서 관계적 공격성 

피해로 가는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음에 제시하는 매

개효과 검증에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에

서 관계적 공격성 피해로 가는 전체효과(β= 

.253)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분노 및 성역할특성 네 변수들의 간접효과에 

의해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에서 관계적 

공격성 피해로 가는 직접효과가 억제된 것으

로 보인다.

매개효과 검증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관계적 공격성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특성분노, 주도성, 경

직된 주도성, 친화성, 경직된 친화성이 매개역

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매개효과 검증

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이 때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에서 관계

적 공격성 피해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전체 매

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190). 이

를 특정 매개 경로별로 살펴보면, 모든 경로 

가운데 경직된 친화성이 매개하는 경로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132). 기존 연구에

서 여학생의 또래괴롭힘 피해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경직된 주도성의 매

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β=.017).

비표준화계수 S.E. 표준화계수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특성분노 .56*** .05 .42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주도성 -.21*** .05 -.19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경직된 주도성 .29*** .06 .20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친화성 -.16*** .05 -.14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경직된 친화성 .42*** .05 .35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관계적 공격성 피해 .06 .04 .07

특성분노→관계적 공격성 피해 .06* .03 .09

주도성→관계적 공격성 피해 .00 .05 .01

경직된 주도성→관계적 공격성 피해 .06* .03 .09

친화성→관계적 공격성 피해 -.03 .05 -.04

경직된 친화성→관계적 공격성 피해 .32*** .04 .41

* p < .05 *** p < .001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n=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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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여학생의 또래 간 공격성에 주목

하였으며, 특히 여학생에게 많은 심리적 영향

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선행연구들에 근거

하여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특

성분노와 성역할특성 네 변수들이 매개적 역

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러한 관계에 

대해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실시한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관계적 공격성 피해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어머니가 거부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은 여학생이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당

할 증가된 가능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특성

분노 및 성역할특성 네 변수들과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양

육행동이 거부적인 것이 여학생의 특성분노가 

활성화되고, 경직된 주도성과 경직된 친화성

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시

에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주도성 및 친

화성의 약화와 연합되었다.

한편 친화성과 주도성간의 상관이 .47로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각각의 척도에 반응

할 때 어쩔 수 없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반응의 내용이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특성분노와 경직된 친화성간

에 중간 크기의 정적 상관(r=.43)이 나타났는

데,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

신의 생각, 욕구, 감정을 억제하는 자기침묵

(self-silencing; Jack, 1991)과 관련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직된 친화성이 높은 여

개별 매개효과
비표준화

(B)
표준오차

표준화

(β)

95%

신뢰구간

어머니의거부적양육행동 → 특성분노 → 관계적공격성피해 .036 .023 .039
-.010

~.082

어머니의거부적양육행동 → 주도성 → 관계적공격성피해 -.001 .011 -.001
-.022

~.020

어머니의거부적양육행동 → 경직된주도성 → 관계적공격성피해 .017 .011 .019
-.005

~.040

어머니의거부적양육행동 → 친화성 → 관계적공격성피해 .005 .009 .005
-.012

~.022

어머니의거부적양육행동 → 경직된친화성 → 관계적공격성피해 .132*** .026 .143
.081

~.183

전체 매개효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 → 관계적 공격성피해 .190*** .036 .206
.119

~.260

*** 신뢰구간 99.9%에서 영가설 기각(Bootstraping) 

표 4.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n=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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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되기 위해 자

신의 분노를 지나치게 억압하며, 이러한 반복

적 억압이 역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부당함을 

더 크게 느끼게 하고, 결국 더 쉽게 분노를 

느끼게 할 것이다(Jack, 2001). 한편, 구조방정

식 모형 분석 결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

동은 설정된 모든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특성분노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분노성향을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점은 반복적으로 확인

되어왔다(Muris, Meesters, Morren, & Moorman, 

2004).

자녀의 특성분노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

동을 초래하는 방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어머니는 주양육자이자 아동이 인간관

계를 형성하는 첫 번째 대상이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상호작용

하는 대상이다. 만일 어머니가 수용적․온정

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분노 성향에 적절

히 대처한다면 아동의 특성분노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여학생의 관계적 공

격성 피해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부모-특히 

어머니-에 대한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

워주었다. Isley 등(1999)은 부모의 부정적 정서 

표현은 긍정적 정서 표현보다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밝혔다. 그들은 이러한 양상이 특히 동성

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Moretti, Catchpole과 

Odgers(2005)는 가족과의 긍정적 관계가 남학

생보다 여학생에게 있어서 공격성이나 폭력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더 강력한 보호요인이 

되는데, 특히 어머니의 온정성이 긍정적 적응

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부모 교육 등 어머니에 대한 개

입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네 가지

의 성역할특성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

행동은 여학생의 경직된 주도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거부적 태도

를 취하면 자녀로 하여금 부정적 자아개념, 

적개심, 부정적인 세계관을 갖게 하는 지속적

인 결과를 초래하며(Rohner, 1986), 자녀는 이

러한 부정적 자아개념을 보상하거나, 타인에 

대한 전반적 적대감과 부정적 세계관을 투

영하면서 극히 이기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발달시키게 된다. 이는 바로 경직된 주도성

이 발달한 사람의 주요한 특성에 해당한다

(Helgeson & Fritz, 1999).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경직된 친화

성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어머니의 거부적

인 양육행동은 여자아동의 자존감을 파괴하

고 자기 자신이 가치 없고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존재라는 생각을 심어준다(Finnegan et 

al., 1998).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

도를 지닌 채 다른 사람들은 긍정적이라고 생

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

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는 

태도가 경직된 친화성의 핵심이며, 이는 어머

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Helgeson, Swanson, Ra, Randall, 

& Zhao, 2015). 또한 경직된 친화성은 거부민

감성이나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맥락에서 고

려할 때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머니와의 관

계에서 거부경험이 많은 아동일수록 거부에 

대해 민감해지면서 관계를 매우 회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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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데 집착하면서 지

나치게 수동적․복종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Downey, Lebolt, Rincón, & Freitas, 

1998). 거부민감성은 사회적 위축과 억제를 

매개로 또래괴롭힘 피해를 예측(박혜정, 홍

상황, 2014)할 뿐 아니라, 사회적 재연결

(social reconnection, Maner, DeWall, Baumeister, 

& Schaller, 2007)에 대한 기대를 수반하면서 과

도하게 친화적인 행동 특성, 즉 경직된 친화

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남학생의 경우에 경직된 

친화성은 자기 성에 벗어난 성역할 특성이 극

단적으로 표출되는 경우라서 또래괴롭힘 피해

를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더 강한 소속

에 대한 욕구(Kiesner et al., 2002)가 좌절될 위

험에 처하여 과도하게 노력하는 맥락에서 경

직된 친화성이 나타남으로써, 지나치게 위축

되고 복종적인 태도로 인해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Roberts et al., 2011) 관

계적 공격성의 표적이 될 위험이 커지는 것으

로 생각된다.

한편,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친화

성․주도성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이 결

과는 부모의 거부적․적대적 양육행동이 친

화적 유능성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선행연구

(Eisenberg & Fabes, 1998)를 뒷받침한다. 거부

적․적대적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어머니는 자

녀에게 친밀하고 온정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경

험으로부터 공감, 친사회적 행동 등 친화성 

발달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Finnegan et al., 

1998). 친화성과 같이 성에 전형적인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여학생은 또래적응에 어려

움을 나타낸다고 하며(Espelage, Mebane, & 

Swearer, 2004; Zarbatany, Conley, & Pepper, 

2004), 각 성의 전형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최근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

다(Kornienko et al., 2016).

또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상황에 

따라서 주도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자신의 의

견을 적절한 방식으로 주장하는 등 반대 성의 

성역할특성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여학생의 또

래관계 형성에 긴요할 뿐 아니라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전반적인 적응에도 필수적인 주도성

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오혜

진, 2011; Kreiger, 2008). 실제로 주도성은 부모

가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면서도 자녀의 독립

성을 존중하고 자녀의 요구에 잘 반응하는 권

위 있는 양육방식을 사용할 때 발달한다고 알

려져 있다(Baumrind, 1991).

모형에 포함된 매개변수 가운데 관계적 공

격성 피해에 유의한 직접 효과를 나타낸 변수

는 특성분노, 경직된 주도성, 경직된 친화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특성분노가 관계적 공

격성 피해를 예측한다는 점은 선행연구와 맥

을 같이한다. Crick과 Bigbee(1998)는 관계적 공

격성 피해 여학생은 관계적 공격성 가해 여학

생, 외현적 공격성 가해-피해 여학생보다 더 

높은 분노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또한 Pronk와 

Zimmer-Gembeck(2010)의 질적 연구에 따르면, 

관계적 공격성 피해 학생은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는 성격적 특징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에서 특성분노로 

가는 직접 경로는 연구모형의 모든 경로 가운

데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성

분노에서 관계적 공격성 피해로 가는 경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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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성분노

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모형에서 성역할특성 네 변수들을 모두 

삭제했을 때 특성분노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

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본 연구에서는 특

성분노의 매개효과가 성역할특성 하위변수들

에 의해 억압된 것으로 보인다. 즉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성역할특성뿐 아니라 특성

분노를 통해서도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

해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성분노와 같은 기질

적 특성보다는 성역할특성과 같이 사회적 상

황을 통해 표출되는 심리적 특성이 더 큰 역

할을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직된 주도성이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유

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

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경직된 주도성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만

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적대적․지배적․이기

적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Helgelson & Fritz, 

1999) 소규모 또래관계 내에서 소속감과 친밀

감을 중시하는 여학생들의 또래관계 적응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Hanish 등(2004b)은 

여학생들이 공감을 잘 못하거나 지나치게 주

장적으로 행동하는 것, 즉 경직된 주도성이 

발달한 것은 여학생 집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성의 또래집단에서 거부되거

나 또래괴롭힘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성(gender)과 관련된 행동들이 또래괴

롭힘 피해를 예측하는지 알아본 Kreiger(2008)

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경우에 경직된 주도

성은 관계적 또래괴롭힘 피해를 유의하게 예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경직된 주도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경직된 친화성은 특성분노 및 성역할

특성 네 변수 가운데 관계적 공격성 피해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가장 큰 변수인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여

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예측하는 데 있

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변수는 경직된 

친화성뿐이었다. 즉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

동이 경직된 친화성을 발달시킴으로써 관계적 

공격성 피해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

를 설명할 때 경직된 친화성의 영향이 경직된 

주도성의 영향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선행연구와는 매우 차별화된 발견으로, 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

적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 사회 등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각 개인의 정체성을 규

정하는 중요한 심리적 특성으로 간주되는 집

단주의 전통(Sue & Sue, 1999)이 우세한 우리 

문화에서는 집단에의 소속과 유대 형성에 필

요한 친화성의 발달이 사회적 적응에 핵심적

인 요소가 된다. 개인주의문화가 발달한 미국

사회에서 남성적 성역할특성인 주도성으로 구

분되는 독립성, 주장성 등의 특성이 집단주의

문화가 발달한 일본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

을 구별하는 특성이 아니라고 하며(Sugihara & 

Katsurada, 2002), 마찬가지로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중국사회에서는 여성의 성역할특성

으로 알려진 온화함, 다정함 등 친화성으로 

구분되는 특성이 남성들에게 더욱 중요한 특

성이라고 한다(Yu & Xie, 2008). 이러한 맥락에

서, 우리 사회에서는 친화성 뿐 아니라, 더 나

아가 경직된 친화성의 발달이 경직된 주도성 

발달보다 사회적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경직된 친화성의 영향력

이 부각된 것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예측변수로 설정된 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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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어머니가 거부적 양육행동을 하는 

것은 또래가 거부, 무시하거나 적대적 태도를 

나타내는 등 관계적 공격성을 당하는 상황과 

유사한 맥락이다(Maner et al., 2007). 이러한 사

회적 거부의 맥락에서 인정과 수용에 대한 과

도한 욕구가 생겨나고 경직된 친화성의 발달

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거부

적 양육행동은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을 

높임으로써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수동적․소극적으로 행동하거나 갈등을 회피

하며 때로는 지나치게 복종적․순종적 태도를 

취하도록 만들고(Purdie & Downey, 2000), 이는 

또래 간 힘의 불균형에 기여하며 관계적 공격

성 피해에 특히 취약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남성적 성역할특성은 자기신뢰와 연결되어 있

어서, 특히 사춘기에는 이러한 남성적 성역할

특성이 부족할 경우 자존감이 크게 낮아진다

고 한다(Helwig & Ruprecht, 2017). 이에 어머니

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자기신뢰의 부족과 자

존감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관계적 공격성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경직된 친화성의 매개효과가 다른 변수들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났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의 평균 관

계적 공격성 피해 점수가 1.31로(1점: 전혀 없

었음, 2점: 한 달에 1～2번), 전체적으로 피해

의 정도가 매우 경미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또래괴롭힘

의 정의에는 못 미치는 상태로, 이처럼 경미

한 피해 상황에서는 사회적 재연결의 가능성

이 충분하기 때문에(Maner et a., 2007) 여학생

들이 또래집단에 수용되기 위해 매우 적극적

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경직된 친화

성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먼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딸의 관계

적 공격성 피해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을 밝혔

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Finnegan et al., 

1998; Rigby, 1993)에서는 외현적 또래괴롭힘 

피해를 당하는 여학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거부적이라고 했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서 어

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여학생의 외현적 

공격성 피해뿐 아니라 관계적 공격성 피해와

도 관련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동성 

부모인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딸의 사

회적 유능성 발달에 중요한 부정적 영향을 미

치며(Isley et al., 1999), 딸이 어머니의 적대감

에 아들보다 더 취약함을 보여주었던 연구

(Grave, 2007)를 고려했을 때, 어머니와 딸 간

의 상호작용 특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동성 부모인 어머니의 양육행

동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

고, 어머니로 하여금 스스로의 양육행동을 인

식하고 변화시키도록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의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경직된 친화성이 어

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관계적 피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밝

힌 데 큰 의의를 지닌다. 성역할 기대에 위배

된 행동적 특징들이 또래괴롭힘 피해에 영향

을 미치며(Fabe, Martin, & Hanish, 2003), 경직

된 주도성이 특히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

해에 중요함을 밝혔던 기존 연구(Kreiger, 2008)

들과는 달리, 오히려 여학생의 심리사회적 적

응에 유용한 친화성이 극단적으로 변질되어 

나타날 경우 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

은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도성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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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도 주의를 기울여, 친화성이 주도성과 균

형을 이루지 않고 경직되고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피고,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입방법을 고안해

야 할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자기 의견 전

달하기, 요청하기와 거절하기 등의 사회적 기

술 훈련을 통해 주도성을 발달시키고, 이로써 

경직된 친화성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이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경직된 친화성 이면

에 내재해 있는 거부에 대한 민감성, 인정과 

수용에 대한 과도한 욕구 등과 관련된 역기능

적인 자동적 사고를 찾아내서 수정하는 인지

치료적 접근 방식의 개입이 유익할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

는다. 첫째, 성역할특성 척도가 선행연구에서

는 교사가 평정하던 방식이었는데 본 연구에

서는 학생 자신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되

었고,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성역할특성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다음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

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대로 교사 혹은 부

모 등 제 3자가 평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성역할특성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을 검증한 결과, 적합도 

가운데 증분적합도지수인 TLI와 CFI가 .9에 미

달하여 빈약(poor)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수

정지수를 참고하여 측정오차간 공분산을 세 

개 설정한다면(친화4와 친화5, 경친3과 경친4, 

경친4와 경친5), CFI가 .9 이상으로 개선되는 

점으로 미루어, 친화성과 경직된 친화성 하위

척도에서 지표변수가 측정하는 또다른 잠재변

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본 연구에서

는 성역할특성에 대한 개념적 근거에 따라 성

역할특성 척도를 네 가지 하위척도를 통해 측

정했으나, 다음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을 통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성역할특성의 하

위 유형을 구분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또 이러한 방식으로 성역할특성 하위유

형을 새롭게 구분해봄으로써, 측정모형에서 

주도성 2문항, 경직된 주도성 1문항, 친화성 1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70에 미달하여 수렴타

당도를 저하시켰던 문제를 개선시키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분노표현에

는 기질적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특성분노를 매개변인으로 설

정하였으나, 더 직접적으로 분노표출을 변인

으로 사용해 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분노

를 느낀다고 해서 모두 분노를 외적으로 표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특

성분노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변인 선택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관계

적 공격성 피해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다음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에도 

함께 초점을 맞추어 네 가지 성역할특성 변인

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좀 더 구체

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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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personal and familial variables

of girl victims of relational victimization

Young-rim Kim                    Seung-ye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dentified the personal and familial variables related to relational victimization of girls 

and functioning mechanisms of these variables. For this, maternal rejective parenting was set as a familial 

variable, and trait anger and gender role traits were set as personal variables. Moreover, the mediating 

roles of trait anger, agency, unmitigated agency, communion, and unmitigated commun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rejective parenting and girls’ relational victimization were examin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total of 815 elementary school girls in 5th and 6th grades sampled from 

fourteen elementary school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indicated that although maternal 

rejective parenting had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all the mediating variables included in the model, 

unmitigated communion was the only mediator showing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That is, maternal 

rejective parenting made girls vulnerable to relational victimization by developing unmitigated communion. 

Based on these findings, effective prevention/intervention strategies for reducing girls’ victimization of 

relational aggress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relational aggression, girl victims, maternal rejective parenting, unmitigated communion


